
LG필립스LCD, 구리 배선재료 TFT- LCD 개발

LG필립스LCD는 구리를 배선재료로 사용한 차세대 TFT-LCD(초박막 액정표시장치)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

다고 4월3일 발표했다.
LG는 구리를 사용하면 전기신호를 안정적으로 내보내 화면떨림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빛의 투과율을 높

여 선명한 화면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, 기존의 배선재료로 사용돼던 크롬이나 알루미늄 합금과는 달리 환경

유해물질을 발생하지 않고 재료비도 60%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.
특히, TFT-LCD의 기술적 한계로 지적돼온 휘도(밝기)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, 다른 디스플레이 제품과의

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LG는 구리 배선재료 TFT-LCD 개발로 기존 TFT-LCD보다 평균 35%의 밝기가 증대되고 30-40% 가량 화

면떨림이 줄어든 노트북용과 모니터용 LCD를 조만간 생산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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